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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지현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 ‘지리산’!
지리산 마니아들의 기대가 컷는데 살짝 미흡하네요. 

김은희 작가가 지리산을 너무 모르고 작품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제목 자체만으로도

지리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어느 지자체에서는 수백억원의 

광고효과를 기대한다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인터넷 지식백과를 보면 지리산이 구례.하동.산청.함양.남원 

이렇게 다섯개의 시군과 접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왜 곡성은 빠져 있을까요? 

곡성은 과연 지리산권에 속하는 것일까요? 

맞는지 틀린지는 곡성 고달면 천마산에 오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천마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일단 자동차를 타고 고달에서 산동으로 넘어가는 

산악 도로를 따라 고산터널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도로변에 그동안 없었던 야영장이 두 개나 더 생겼더라구요. 

중간에 전망대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망이 그닥인데 왜 거기 주차장이 있는지 늘 궁금합니다. 

천마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고산터널을 통과하기 전에 

오른쪽 임도와 연결되는 지점에 차를 세워야 합니다. 

거기엔 차 한 두대 겨우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뿐입니다. 

곡성과 지리산을 연결하는 상징성이 있는 중요한 곳인데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고 설치한지 수십년은 

되었을 것 같은 등산표지판도 현실에 맞게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천마산 등산로는 길 건너편에서 시작합니다. 

차량 통행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터널을 통과한 차량이 

안심하고 속도를 높이는 곳이기 때문에 

길을 건널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길 건넌 다음 부터는 임도를 따라 쭈욱 직진하면 됩니다. 

이정표에는 천마산 정상까지 0.9km 거리로 표기 되어 있어요. 

앱으로 확인해 보니 대충 맞더라구요. 

그런데 막상 산에 오르는 시간은 30분 길게는 40분까지

잡아 줘야 합니다. 그만큼 가파릅니다. 그러니 꼭 등산화를 

신어야겠죠. 

널찍한 임도를 계속 따라가면 

정상이 나올줄 알았는데 끝이 잘렸더라구요. 

하지만 거기서도 등산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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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미터가량만 가면 시멘트 포장된 임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통신 기지국을 지나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통신 안테나를 지나 정상에 오르면 

서쪽만 빼고 거의 270도 방향으로 기막힌 전망이 쫙 펼쳐집니다. 

반야봉에서 시작하여 노고단 만복대를 거쳐

바래봉에 이르는 지리산 서부능선이 병풍처럼 펼쳐져 

정말 장관을 이룹니다. 

남북방향으로 쭈욱 뻗은 순천완주간 고속도로도 

독특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천마산(656미터)에 오르면 

지리산 만복대에서 뻗어내린 지능선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천마산은 지리자락과 곡성땅의 

연결고리 같은 곳입니다. 

이 능선은 깃대봉을 걸쳐 흘려내리다가 

침곡마을 맞은편에서 섬진강을 보듬게 됩니다. 

그러니 곡성도 분명히 지리산자락에 접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천마산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고의 지리산 전망대입니다. 

이른 아침에 올라가면 운해와 더불어 지리산에서 떠오르는 

일출과 함께 하는 감동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산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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